
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 (立秋)

가 지나도 무더운 제주 날씨는 지속되고 있

다. 이에 도내 해수욕장은 더위를 식히려는

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.

특히 서귀포시 지역에는 해수욕장외에도 시

원한 용천수를 활용한 담수풀장과 사시사철

흐르는 계곡 등을 활용한 자연 물놀이장이

큰 인기를 끌고 있다. 한여름에도 얼음장 같

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천연 물놀이장

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보내는 것을

추천한다.

◇용천수를 활용한 천연 물놀이장

▷안덕면 화순담수풀장=화순금모래 해수욕

장은 맑은 수질과 인근 올레코스, 산방산 등

수려한 절경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

알려져 있다. 화순금모래 해수욕장 내에 2008

년부터 개장한 담수풀장은 개장이래 매년 도

민과 피서객 등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기다.

폭 22ｍ, 길이 40ｍ에 최대수심 1.5ｍ의 성인

용과 최대수심 0.8ｍ의 어린이용 풀장으로 구

성된 화순 담수풀장은 워터슬라이드와 휴게시

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이 즐

기기에 안성맞춤이다.

▷예래동 논짓물=논짓물에는 그늘막 파

고라와 남녀 노천탕, 2800여㎡의 천연풀장

이 조성돼 있다. 특히 올해 여름 논짓물에서

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용천수 분수

가 이색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. 저녁에는

물줄기에 조명이 더해져 더욱 장관을 이룬

다. 지난 6월 완공 된 논짓물 용천수 조명분

수는 작은 분수 44개, 큰 분수 10개, 조명

60개로 구성돼 있다. 7~8월 오전 11시부터

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.

◇사시사철 흐르는 서귀포시의 계곡과 하천

▷영천동 돈내코=돈내코는 계곡 양편에 울

창한 난대상록수림과 두 줄기 물이 쏟아지는

원앙폭포,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항

상 흐르는 곳으로, 예부터 백중날이면 시원하

게 물을 맞으려는 이들이 모여들던 곳이다.

폭포와 난대 상록수림이 어우러진 돈내코 계

곡 일대는 한여름에도 선선한 데다 시원한 폭

포수 웅덩이에 몸을 담그면 머리끝이 찌릿해

질 정도로 청량감이 밀려온다.

▷소정방폭포=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한

여름에도 쏟아지는 소정방폭포는 돈내코 원

앙폭포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해안폭포 물

맞이 명소다. 물맞이 는 폭포에서 떨어지

는 물을 맞으며 더위도 물리치고 신경통과

근육통을 달래는 것을 말한다. 소정방 폭포

아래 서면 견디기도 힘들 정도로 시원한 폭

포수가 온몸을 적신다. 폭포수를 맞고난 뒤

으슬으슬하게 느껴지는 한기로 더위가 그리

워질 정도다.

▷서홍동 솜반천=천지연 폭포의 원류로

홍로천, 연외천이라고도 불리며 물이 흐르

는곳에 따라 고냉이소 괴야소 나소 도고리

소 막은소 종남소 등의 웅덩이가 많아서 붙

여진 이름이다.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 넓

게 분포된 하천으로 일년내내 차가운 용천

수가 흐른다. 물 밑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

맑고 깨끗해 송사리 참게 다슬기 등 다양한

생물이 서식하고 있다. 때문에 아이들의 자

연 생태 학습장으로도 제격이다.

▷강정동 강정천=강정천은 솜반천과 더

불어 용천수가 만든 생태하천으로 유명하

다. 투명하게 맑은 물을 자랑하며 발만 담가

도 한기가 느껴진다. 또 수심이 얕아 가족과

함께 물놀이 하기 좋다. 주변의 식당에서 닭

백숙으로 보양하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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